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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의내용에대한저작권은쌍용건설·남광토건이가지고있으며, 본지의기사나사진등을무단으로전재, 또는발췌하여사용할수없습니다.

여러분의관심과참여가더욱유익한

「건설기술|쌍용」을 만듭니다.

건설기술|쌍용

●「건설기술|쌍용」은매분기마지막달( 3·6·9·1 2월) 1일에봄·여름·가을·겨울호로발간되며, 발간일2개월전까지의견을

주시면편집에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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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접수처 > > > > ⌜건설기술| 쌍용⌟을함께만드는편집·실무위원들

현장에서얻은귀중한교훈, 새로적용하는기술, 혼자만알고있기엔아까운노하우를「건설기술|쌍용」에풀어놓으세요. 여러분의

귀한지식과경험을정성껏엮어보배로만들어드리겠습니다. Trouble Shooting·기술강좌·특허광장·현장리포트·체험기·

Q&A 등에직접참여하고, 「건설기술|쌍용」에서다룰만한참신한기획거리도알려주세요. 보내주신기술정보를「건설기술|쌍용」

에소개하고, 참여해주신분께는소정의원고료를드립니다. 

쌍용인의동반자「건설기술|쌍용」은언제나여러분앞에활짝열려있습니다. 앞으로도많은성원과격려부탁드립니다.

알립니다▶▶▶「건설기술|쌍용」을위해일하게된새얼굴을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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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봅시다

중남이·아프리카·동남아시아의 열대우림

에는지구생물의 8 0 %가살고있는생물종

다양성의 보고(寶庫)이다. 그러나 2 0세기

초만해도지구표면의 1 6 %를차지하던열

대우림은현재6-7% 밖에남아있지않다.

지금도 1분마다 축구장 1 0 ~ 2 0개에 해당

하는 열대우림이 자취를 감추고 있으며,

2 0 0 0년대 후반이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

고 한다. 만약 열대우림이 사라진다면? 이

곳에 서식하는 6 0 0만 종의 생물 역시 영원

히멸종하고말것이다. 

2 1세기의화두+ 환경이야기

나무에도환경마크가있다?

열대우림이심각하게파괴되자이를보호하기위해열대산원목을불매해야한다는주장이일

고있다. 특히선진국에서이런움직임이대중화되고있는데, 네덜란드의경우무려5 0 %에이

르는시(市)정부가열대산원목의사용을금지했다. 또미국에서는뉴욕·캘리포니아·애리조

나·미니애폴리스등을중심으로 공공건축사업에 열대산원목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목재산업으로부터 열대우림을 좀 더 경제적인 방식으로 보호하려는 노력들이 뒤따르고

있다. 나무에 환경마크를 부여하는‘목재인증제도’가 바로 그것으로, 최초로 도입된 것은

1 9 9 0년미국‘열대우림보호연맹’이도입한‘스마트우드’마크다. 그러나제도만으로환경이

보호되는것은아니다. 목재소비국들과우리가꾸준한관심을갖고보호할때만이열대우림은

보호될수있다. 


